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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AP/뉴시스] 멕시코의 골키퍼 라울 랑헬이 11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개막한 2026 국제

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기에서 상대 슛을 막아내고 있다. 한국의 2차전 상

대인 멕시코가 2명이 퇴장당한 남아공에 2-0 승리를 거뒀다. 2026.06.12.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경쟁팀인 멕시코의 골키퍼를

주목했다.

FIFA는 지난 16일(한국 시간) "라울 랑헬이 멕시코의 전설 기예르모 오초아를 밀어냈다"며 "그에게 한국전은 특별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랑헬은 지난 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치른 대회 개막전에 골키퍼 장갑을 끼고 나섰다. 당시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수들에

게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으며 팀의 2-0 승리에 큰 힘을 보탰다.

멕시코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던 루이스 말라곤이 지난 3월 아킬레스건 파열로 월드컵 출전이 무산된 만큼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 2022 카타르 대회에서 활약했던 오초아가 이번 대회에서도 멕시코의 수문장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감독의 선택은 오초아가 아니었다.

이에 FIFA는 "월드컵 무대에서 멕시코의 주전 골키퍼가 16년 만에 오초아에서 랑헬로 교체된 셈"이라며 "랑헬은 과달라하라에



서 열리는 한국전 선발 출전도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한국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는 랑헬의 고향이다.

과달라하라가 위치한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태어난 그는 해당 지역 유스 아카데미에 입단하며 본격적으로 축구선수의 삶을

시작했다. 

자신의 삶을 함께한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한국전의 의미는 그에게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을 상대로는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랑헬이 지킨 멕시코의 골문을 두 번이나 열어젖혔

다. 손흥민과 오현규가 후반전 1골씩을 넣었다.

다만 FIFA는 "당시 한국과의 경기는 랑헬의 네 번째 A매치였던 만큼 9개월이 흐른 지금 그는 더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

석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오는 19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경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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